
고무- 플래스틱 공장 4884개 증가
산자부 , 2002년 하반기 수도권 집중 심화 … 공장총량제 완화 시급

2002년 말까지 전국의 공장이 9만개를 넘어섰지만 하반기 들어 공장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도권 집중도 심

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무·플래스틱 업종의 공장 수가 7.5% 증가했으며, 하반기 들어서는 전체 제조업이 크게 위축되는 가운

데 정밀화학 업종에서만 73개 공장이 증가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표한 <2002년 하반기 공장등록 통계현황>에 따르면, 2002년 말 기준으

로 전국에 등록된 공장은 9만1858개로 2001년 말 8만5190개보다 7.3%, 2002년 상반기의 8만9731개보다 2.4%

각각 증가했다.

1일 평균으로 보면 2002년에는 매일 공장 18.3개가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2002년 하반기에는 4570개 공장이 새로 등록한 반면, 2443개 공장이 폐업 및 등록취소되면서 순증가

규모가 2127개에 그쳐 상반기의 4541개의 절반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들어 제조업의 활력이 크

게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공장 가운데 기계업종이 35.5%로 가장 많았고 섬유의류 9.9%, 전자정보기기 8.2%, 요업 7.5%, 고무·

플래스틱 7.5% 등이 뒤를 이었다. 2002년 상반기 말과 비교해 보면 기계업종은 0.6% 감소한 반면, 섬유의류

0.4%, 전자정보기기 0.6% 각각 증가했다. 정밀화학 5.8% 증가한 73개 공장이 증가했다.

전국 공장등록 현황(2002) (단위: 개)

구 분
등록완료 부분가동 휴 업 합 계

공장수 비율(%) 공장수 비율(%) 공장수 비율(%) 공장수 비율(%)
고무/플래스틱 4 ,7 1 1 7 .0 83 8 . 1 90 7 .0 4 ,884 7 .0
요 업 4,837 7.2 107 10.4 262 20.4 5,206 7.5
제 지 2,234 3.3 51 5.0 50 3.9 2,335 3.3
섬유의류 6,650 9.9 81 7.9 155 12.1 6,886 9.9
신 발 406 0.6 1 0.1 6 0.5 413 0.6
석유화학 2 ,112 3 .1 4 6 4 .5 43 3 .3 2 ,2 0 1 3 .2
철 강 1,974 2.9 24 2.3 32 2.5 2,030 2.9
기 계 24,122 35.7 315 30.7 352 27.4 24,789 35.5
반도체 337 0.5 8 0.8 2 0.2 347 0.5
자동차 3,251 4.8 57 5.6 64 5.0 3,372 4.8
조 선 984 1.5 51 5.0 23 1.8 1,058 1.5
전자정보기기 5,657 8.4 47 4.6 46 3.6 5,750 8.2
메카트로닉스 2,687 4.0 24 2.3 34 2.6 2,745 3.9
정밀화학 1,27 1 1.9 27 2 .6 2 5 1.9 1,323 1.9
생물산업 53 0 0 .8 15 1.5 7 0 .5 552 0
정밀기기 2,265 3.4 23 2.2 29 2.3 2,317 3.3
신소재 1,626 2.4 21 2.0 16 1.2 1,663 2.4
환 경 1,7 5 1 2 .6 44 4 .3 4 9 3 .8 1,844 2 .6
항공/우주 72 0.1 - - 1 0.1 73 0.1

이들 공장에 고용된 인원은 모두 251만1184명으로 2002년 상반기 248만6541명보다 1%(2만464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시·도별 공장 분포를 보면, 경기(31.6%), 서울(9.5%), 경남(9.4%), 인천(8.0%), 경북(7.8%), 부산(7.1%), 대구

(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장집중도는 2002년 상반기의 48.9%에서 하반기에는 49.1%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용지면적별로는 경기(18.6%), 경북(13.9%), 경남(10.6%), 충남(10.0%), 전남(9.2%), 울산(7.9%) 등의 순이었고

공장 당 평균 용지면적은 전남, 충남, 경북 등이 상대적으로 넓은 반면 경기, 서울 등 수도권은 좁았다. 특히,

전남의 공장 당 평균 용지면적은 경기의 5배에 달했다.

고용인력별 비중은 경기(29.2%), 경남(10.3%), 경북(10.0%) 등의 순이었고, 공장 당 평균 고용 인원은 경북

34.9명, 충남 33.6명, 경남 30.0명, 경기 25.2명, 전남23.8명, 서울 19.3명 등으로 지역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공장설립 형태로는 개별입지가 70.5%로 가장 많은데 이어, 국가산업단지(11.9%), 지방산업단지(8.1%), 농공

단지(3.9%), 아파트형공장(2.4%) 등의 순이었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58.7%), 준농림지역(29.2%), 준도시지역(3.6%), 농림지역(1.1%) 등으로 파악됐다.

산자부는 그동안 수도권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고 규제가 오히려

국가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수도권 공장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산업 지원을 강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공장총량제는 공장총량을 3년 단위로 정하되 6개월마다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공장총

량의 예외 대상을 늘리고 성장관리권역 내의 첨단업종 대기업 기존 공장의 증설범위도 완화하는 검토가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지방경제는 13개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지역산업진흥사업을 발굴해 앞으로 5년 동안

지원하고 동남권 등 단일 경제권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통협력사업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 Chemical Journal 2003/ 03/ 17>


